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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of UV-crosslinkable polyimide for reducing plasticization in CO2/CH4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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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분리공정에서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한 방법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심냉법, 

흡착법, 흡수법과 같은 타 방법에 비해 시설규모/투자비가 가장 저렴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고, 

대형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분자 분리막으로 사용되어지는 polyimide(PI)는 높

은 기체투과 성질, 우수한 기계적·열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CO2/CH4 기체분리를 위한 고분자 

분리막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PI는 압축과정의 높은 압력에서 CO2와의 강한 상호작

용으로 인하여 가소화 현상이 발생하여 투과도는 상승하지만 선택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공정의 

경제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고분자 분리막의 가소화현상은 PI에 

가교 가능한 구조 도입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고 2008년 ICOM에서 

폴리이미드의 가교화효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교 가능한 구조를 가진 

PI중합을 위한 단량체로써 4,4‘-dinitrostilbene을 합성 하였다. 향후 UV 가교 가능한 구조를 가

진 PI를 중합하고 UV 가교 후 기체투과 성질을 조사할 것이다.  




